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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처소표현(locative expressions)에서 관찰되는 
 어휘상(lexical aspect) 자질의 역할과 작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the role and influence of lexical aspect 

  observed from Korean·Chinese locative expressions

                                                                    이승희(가천대)

1. 서론

 이 연구는 처소표현의 두 범주인 위치성(locative)와 방향성(directional)의 기능과 구조에
서 한국어 처소격 표지(local cases maker)와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 사이에서 공통적
으로 작용하는 어휘상(lexical aspect)을 포착하고 이 자질이 장소표현에 미치는 역할과 작용
을 대조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휘상 자질로 분석한 처소표현은 한국어에서 ‘위치성’과 ‘방향성’의 두 범주에서 이질적으로 다루어
지던 논의를 공통된 기제로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다.1) 중국어에서 동사 앞과 뒤의 통사적 분포에 의한 
의미와 기능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처소표현이 한국어와 중
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격조사가 없는 언어에서 무엇이 한국어 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한‧중 
처소표현에서 등가의 표현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에 주목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
기 위해  2. 한‧중 처소표현의 의미와 기능 차이, 3.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 분포 분석, 4. 
내부 ‧ 접경 ‧ 방향을 어휘상 자질로 재분석한다.2)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범주와 규칙을 사
용해도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와, 비슷해 보이는 두 동사지만 서로 다른 규칙으
로 쓰이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한·중 처소표현의 의미와 기능차이

한국어 처소표현은 ‘[NP-에서/에/로]’의 처소 명사구가 동사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a. 부가어(adjuncts) 
   b. 보충어(complements) 

(1a)는 [NP-에서/에]가 특정 서술어와 관련이 없는 부가어로 쓰여 [NP-에서]는 ‘장소 내부’, [NP-에]
는 ‘장소 접경’에 관한 논의이다. (1b)는 [NP-에서/에/로]가 특정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어
로 쓰여 [NP-에서]는 ‘기점’, [NP-에]는 ‘착점’, [NP-(으)로]는 ‘방향’에 관한 논의이다. 예를 들면  [NP-
에]가 ‘위치성’은 ‘장소 접경’으로, ‘방향성’은 ‘착점’으로, [NP-에서]가 ‘위치성’은 ‘장소 내부’로, ‘방향성’

1) ‘처소구문’과 관련해서는 ‘가-’와 ‘오-’등 일부 ‘이동동사’의 예를 들어 격조사의 다의미성을 논의한다. 본 발표에
서는 일관된 어휘상 분류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y)’, ‘순간동사
(Semelfactive)’, ‘달성동사(Achievement)’, ‘완수동사(Accomplishment)’로 동사를 분류한다. 동사가 본래 지니
고 있는 어휘상 자질로의 의미는 [상태성(stative)],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으로 표기한다. ‘동태성’은 
본래 지닌 상 자질이 아닌 외부에서 부여된 의미로 사용하며, 본고에서 ‘종결’은 어휘상 자질로서 [telic]을 의미하며, 
‘종결성’은 [telic]이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오충연 2006:72). 

2) 임동훈(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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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점’을 의미한다. 아래 문장으로 확인해 보자.

(2) a. 아기가 침대-에서/에 누웠다. (행위자가 행위발생 장소에 있음/장소에 없음)
   b. 아기가 침대-에서/*에 놀았다. (동작발생)
   c. 아기가 침대-에서/에 떨어졌다. (기점/종점)
   d. 아기가 침대-로 떨어졌다. (방향)
   e. 아이가 침대-에서/에 (색종이-로) 꽃을 만들었다. (동작발생/동작완성)

(2a)는  [NP-에서]와 [NP-에]가 모두 허용되지만 (2b)는 [NP-에]가 허용되지 않는다. (2c)
의  [NP-에서]와 [NP-에]는 그 의미가 (2a)와 다르다. (2d)는 방향을 나타내며 (2e)의 ‘-로’ 
와 그 의미가 다르다. 또한 (2e)의 [NP-에서]와 [NP-에]는 (2c)와도 다르다. 

중국어의 처소표현은 개사인 ‘在’, ‘到’, 등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전치사(preposition)의 
형태로 문장에서 아래의 두 가지 통사적 분포로 나타난다.

(3) a. [在/到-NP] + 동사
   b. 동사 + [在/到-NP]

(3a)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3b)는 보어로 쓰인다. (3a)의 어순은 한국어와 같지만, (3b)는
한국어에 없는 어순이므로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현대 한국어는 시제 언어이고(박진호 
2015:14), 중국어는 시제 표시가 없다(박정구 외 1999:191). 따라서 중국어는 상이 발달하여 지속상의 
‘着’, 진행상의 ‘在’, 완결상의 ‘了1’, 완료의 ‘了2’ 는 중국인에게 직관적으로 사용된다. 

(4) a. 妈妈 在看着  儿子的脸。                     
   b. 妈妈 在看  儿子的脸。 
   c. 妈妈 在厨房里  看儿子的脸。
   d. 爸爸 在看(着)  电影。

(4a)는 동사 ‘看’를 중심으로 ‘在’와 ‘着’이 함께 쓰여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낸다.3) (4b)에서 단독으로 
쓰인 ‘在’는 ‘看’의 [비종결성]이 ‘비사건’으로 이해되어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 3자가 
‘어떤 엄마(妈妈)가 아이의 얼굴(儿子的脸)을 보는(看) 장면’을 설명하는 맥락처럼 느껴진다. (4c)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와 동작을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의 결합체로 ‘~에서 ~하고 있다’의 의미이다(이은수 2010:9). 
이 역시 (4b)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반면에 (4d)는 (4b)와 달리 동사 ‘看’
앞에 ‘在’만 쓰여도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이 느껴지며 ‘着’이 부가되면 더욱 자연스럽다.  

(5) a. 他把那本书放在桌子上。
   b. 爸爸把房子盖在乡下。
  
(5)은 ‘把’자구와 처소구가 함께 쓰인 문장이다. (5a) ‘把’자구와 동사 ‘放’이 ‘동 + [在/到

-NP]’ 분포로 사용되어 ‘이동+결과’가 포착된다. 그러나 (5b) 이동의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결과의 의미
만 있다. 동일한 ‘把자구’이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은 어휘상을 구분하는 자질

3) 강병규(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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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3.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 분포’ 분석

2.1 처소격 표지와 [개사-NP]+V 와 V+ [개사-NP]는 어떤 상관성이 있나? 

한국어 장소표현 ‘[NP-에서/에/로]’의 어순은 중국어의 처소표현 어순인 ‘[개사-NP]+V 와 V+ 
[개사-NP]’의 두 가지의 어순 중 전자에 해당한다. 이 어순은 중국어 ‘상어(狀語, adverbial)’
에 해당하므로 중국인은 한국어 ‘보충어(complements)’로 쓰이는 처소격 조사의 의미를 이해
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인은 한국어에 없는 어순인 ‘V+ [개사-NP]’의 어순을 적절한 처소격 표지
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어렵다.

(6) a. 그들은 밖으로 갔다.                        (표준중국어문법 1999:391)
   b. 他们   到 外边  去 了。                (Mandarin Chinese 1989:413)
   b`. 他们  去   到 外边。

(6a)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6b)와 (6b`)의 두개의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두 구문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6a)는 ‘가-’라는 동사 앞에 [밖-으로]라는 명사구가 
보충어로 쓰여 ‘방향성’을 나타낼 뿐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6b)는 동사 
‘去’앞에 ‘[개사-NP]去’의 어순으로 쓰여 ‘去’ 동작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므로 ‘갔다’가 아닌 
‘-에 가는 중이다’가 더 적합하다. 또한 ‘가는 중’인 동작이므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의 여부
는 알 수 없다. (6b`)는 ‘去[개사-NP]’의 어순으로 동작이 끝난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
미 갔다(去过了)+결과(在外边)’의 의미이다. 

2.2 표면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다른 의미를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더라도 중국인이 발화한 의미는 한국어 화자가 생각한 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어법에 맞게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로 발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중국인 화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나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7) a. 他    在    地上     跪下。  
   a`. 他    跪   在      地  上。
   b.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중국어 (7a)와 (7a`)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는 한국어로는 (7b)의 한 문장으로 표현된
다. 중국어 문장에서 (7a)는 ‘is crouching’으로 ‘바닥에서 무릎을 끓고 있는 진행’의 동작이
고, (7a`)는 ‘crouched’으로 진행이 아니다.4) 중국인은 처소구의 분포에 따라 이러한 상의 변
화를 직관적으로 느끼지만 한국인은 이것이 중의적으로 표현된다. 

4) CHARLES N.LI & SANDRA A.THOMPSON(1981:4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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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주 (B)범주
a 보충어 부가어
b 이동동사 일반동사
c -에와 호응하는 동사류 -로와 호응하는 동사류

2.3 중국어에 있고 한국어에 없는 문법양식을 한국어 처소격 조사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
가?

아래 문장에 쓰인 처소격 조사 [NP-에]가 (a)와 (b)는 ‘착점’으로 (c)는 ‘경계도달’로 (d)는 
‘기점’과 ‘방향’으로 다양하게 쓰였다(임동훈 2017:106). 이러한 의미 차이는 중국어로 동사 
앞의 구조나 동사 뒤의 구조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한다. 

(8) a. 나는 책꽃이에 잡지를 놓았다
   a`. 我在书架上放杂志。                                    (표준중국어문법:383) 
  
   b. 나는 잡지를 책꽂이에 놓았다.
   b`. 我把杂志放在书架上。 

일반적으로 중국어 문법서에서 (8a`)와 (8b`)의 의미는 같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두 문장의 
의미는 같지 않다. (8a`)의 ‘[개사-NP]+V’는 ‘[在-장소]에서 발생한 동작으로 [순간성]인 ‘放’의 
동작이 완성된 ‘착점’이므로 동작의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 반면에 (8b`)는 ‘把’로 인해 목
적어인 ‘잡지’의 위치가 이동되어 변화되었음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9) a. 下楼/回家
    b.(위층·계단 따위에서) 내려가다/동사 집으로 돌아가다
     
(9a)의 ‘下楼’는 ‘손님은 건물에서 내려갔다’로 ‘기점’으로 오류해석이 많다. 이는 ‘손님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로 ‘착점’의 의미이다. 해석대로 ‘기점’으로 쓰려면 ‘从楼下去’로 써야 한
다. 또한 ‘回家’도 일반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다’로 ‘방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는 ‘집에 가
다’로 ‘집이 착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표현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다’는 ‘집으로 가는’ 방향
만 제시하므로 ‘往家去’로 사용해야 한다.

4. 내부, 접경, 방향을 어휘상 자질로 설명

3.1 한국어 처소격 표지의 다의성과 어휘상 자질

한국어에서 처소격 표지의 다의미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이 A와 B의 두 범주로 나뉘
어 기술되었다.

[표1] 처소격 표지의 다의미성에 대한 논의 범주

위와 같이 두 범주로 나뉘어 기술되는 논의들은 (1a)에서는 ‘보충어’와 ‘부가어’의 구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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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상              처소격 표지 장소 내부 장소 경계 방향

-에서 -에 -로
 a [지속성], [-종결성]

ex. 뛰다, 보다, 앉다, 눕다
동작의 발생

동작 발생 후 지속
b [지속성],[종결성]

ex. 집을 짓다, 드라마를 보다
동작의 발생 동작의 완성 도구

c
[-지속성],[종결성]
가다, 놓다, 뿌리다

기점 착점 방향

준에 이견이 많아 실제 한국어 교육환경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1b)는 ‘이동동사’가 아닌 동사
들은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고, (1c)는 특정 처소격 조사와 호응하는 동사들의 목록을 제시하
는 것으로 해당 동사류 중 ‘–에’와 ‘–로’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의 목록이 너무 많아 
분류로서의 의미가 모호해진다5). 그러나 동사가 지닌 어휘상 자질로 두 분야로 나뉘어 논의되
는 ‘장소내부’의 ‘-에서’, ‘장소경계’의 ‘-에’, ‘방향’의 ‘-(으)로’의 기능과 의미를 일관되게 설
명할 수 있다.

[표2] 한국어 장소표현과 어휘상 자질 분석 결과

- A유형 ‘행위동사’는 [지속성]으로 ‘–에서’ 동작의 발생을 나타낼 수 있으나 [비종결성]으
로 인해 경계와 상충한다. 

- B유형 ‘완성동사’는 [지속성]과 [종결성]으로 동작의 지속되는 시간은 [종결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동작이 완성된 지점은 경계에 도달한 지점이다. 경계 도달 전에는 대
상이 없다가 경계 도달 후 대상이 존재하는 극성변화(polaric change)이다.6)

- C유형 ‘달성동사’는 [-지속성]과 [종결성]이다. 이는 동작이 완성되는 순간은 [순간적]이
나 그 완성까지 도달하기 위한 예비단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예비단계를 거쳐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의 특성(시작점=끝점)으로 인해 ‘-에서’는 내부에서 발생된 ‘기점’이고, ‘-에’
는 경계에 도달한 ‘착점’이다.7) ‘-로’는 그 점의 진로 ‘방향’만을 의미하므로 목적지에 도달했
는지는 알 수 없다.

3. 2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와 어휘상 자질

- 장소구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在/到-N] V’은 동사가 발생되기 전의 장소이며, 장소구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V [在/到-N]’의 어순은 동사가 발생한 후 목적어나 주어가 이동되었거나 
결과를 겪은 후의 장소이다.8) 이 두 어순은 동사에 따라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了’의 의
미, ‘把자문’, ‘동사중첩’등에서 문법적 적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3] 중국어 장소표현과 어휘상 자질 분석 결과

5) 채희락‧임희숙(2013)참조
6) 남승호(2004)참조
7) 상황이 종료(finish)되는 최종점은 임의적 최종점과 자연적 최종점을 구별하여 ‘FArb’와 ‘FNat’를 구별하여 사용한다(Comrie 

1967:44).
8) 박정구 외(20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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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상         처소구 분포 ‘[在-N] V’ V [在/到-N] [向/到-N] V

장소 내부 장소 경계 방향
a [지속성], [-종결성]

예. 跑, 看，去
동작의 발생 - -

b
[지속성], [종결성]

예. 盖房子, 看星期天戏
동작의 발생 동작의 완성 도구

c
[-지속성], [종결성]

放, 洒
기점 착점 방향

d
[상태성]
坐, 躺

동작 발생을 위한 
동태적 요소 부가

동작 + 
동작 후 결과지속

- a유형 행위동사는 ‘[在-N] V’분포에서 동작의 발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행위동사가 
‘了1’과 함께 쓰이면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으로 쓰인다. 이는 [비종결성]으로 인한 
자연스런 결합관계를 보여준다. [비종결성]으로 인해 V [在/到-N]구조에서는 비문이 된다.

- b유형의 완성동사는 ‘[在-N] V’분포로 쓰이면 동작의 발생을 나타낸다. ‘V [在/到-N]’의 
분포로 쓰이면 동작이 ‘완성’된 장소로, ‘在’는 동작의 ‘완성 후 결과가’ 남아있는 상태를, ‘到’는 동작의 
‘이동 후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c유형의 달성동사는 ‘[在-N] V’분포에서는 내부에서 발생 ‘기점’이고 V [在-N]는 경계에 도
달한 ‘착점’이 된다. ‘[在-N] V’분포에서 ‘在’ 대신 ‘向’이나 ‘到’가 쓰이면 동작의 ‘완성점(시작
점=끝점)’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진로 방향만을 의미하므로 목적
지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 d 유형의 상태성 동사는 중국어의 ‘앉다(坐), 눕다(躺)’에 해당한다. 이들 동사가 한국어
는 동작성을 가진 ‘행위동사’이나 중국어는 ‘상태동사’이다.9) 따라서 상태동사인 ‘자세류’ 동사
에 행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방향보어, 결과보어, 방향성의 전치사’등을 부가해야 한다(이승
희 2018:438).

4. 결론

첫째, 한국어 처소표현은 위치성과 방향성의 두 범주에서 처소격 표지에 따라 다의미성을 지니나 동
사의 상적 자질로 분석하면 ‘-에서, -에, -로’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중국어 처소표현은 장소구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의미와 기능
이 다르다. 이 두 어순은 어떤 차이는 동작의 완성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동사의 상적 자
질로 인해 ‘把’자문, 진행과 진행에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달성동사’에 해당하는 한국어 C유형과 중국어 c유형과 ‘시작점=완성점’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인가 목적어인가에 따라 다른 위치로 나타난다. 중국어 c유형은 한국어에서 행위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동사가 쓰인 처소표현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넷째, 상태동사에 있어 중국어의 상태성은 한국어의 상태성과 다르게 이해된다. 한국어에서
는[-상태성]은 [동태성]을 의미하지만 중국어의 상태성은 타동성의 정도성과 유사한 정도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태성[이 [–상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 상태동사 d유형은 한국

9) 박진호(2015:15-19)의 의미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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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행위동사 A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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